
중국 전통 목공예의 현대 전승자로 불리는 '아무 할아버지'가 그의 뛰어난
기술로 전 세계 네티즌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LIAOCHENG, SHANDONG, CHINA, June 26, 2024 /EINPresswire.com/ -- 최근 '아무 할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불리는

중국의 한 장인이 전 세계 네티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된 현대 사회에서 '아무 할아버지'는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중국 전통 수공예를

전승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가의 본명은 왕더원이며, YouTube와 틱톡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순수 수공예 기술로 다양한 목재 장난감과 가구를

제작하여 국내외 수많은 네티즌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아무 할아버지의 비디오는 그가 기본적인 도구인 톱, 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정교한 공예품을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는 못이나 나사 없이도 조립할 수

있는 노자 잠금, 걸을 수 있는 목제 페피, 복잡한 목제 기계 장치뿐만 아니라 전통 장난감인 대나무 잠자리 제작 과정도 포함됩니다.

대나무 잠자리는 단순한 어린이 장난감이 아니라 정교한 디자인과 역학 원리가 결합되어 있으며, 중국 전통 수공예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제작

과정에서 아무 할아버지는 적합한 대나무를 세심하게 선택하고 깎기, 새기기, 갈기 등 여러 공정을 거쳐 각 부품의 크기를 정확하게 보장함으로써 대나무 잠자리가

공중에서 안정적으로 회전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아무 할아버지는 중국의 무형 문화 유산을 전승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통 수공예의 매력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무 할아버지의 작품은 단순히 공예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통 수공예 문화의 현대적 전승과 증진을 보여주며, 장인 정신과 자연 재료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아무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작품은 전 세계 많은 관객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이 중국 전통 수공예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하고, 빠른 현대 생활에서 인내와 섬세함의

미학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아무 할아버지의 공예 비디오는 전 세계에서 중국 전통 문화와 수공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창口입니다. '아무 할아버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tbQhkJ-E32w

Zhang Xiaoqing

Linqing Municipal Party Committee Propaganda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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